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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순절새벽기도회 
충현교회가 「시순질을 저키기 위해서 「시순절 새벽기도화J를 진행 

하고 있다 「시순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간 

이기도 하다. 자신의 조를 위해서 띠흘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 

사스저 (ßU힘짧 • 1 ðn+、 繼|魔調짧훤r7캅鍵at}꿇를 ’ 1L 2.\ 뻐 t:JJ를IJ , Lenl J r테A빠랍터L己는 용어는 주후 325년어| 작성된 「니케아 펴법」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다 rÀf순절j을 동방펴에서는 7주 동안 지켰는데， 

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진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소E면}는 믿음의 시간인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교구별로 정해진 날뻐| 새벽객호|에 잠석하기로 결정핸 시a꿇01다 혐의 모든 성도들은 01 기간 동 
안 회개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효k한 소망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E뼈하므로씨 다함께 영적 각성의 시 

간을 보내도록 기도하며 동침펴싸 

토요일과 주일은 제외되었71 [뺀| 실제 금식일은 36일뿐이었다 또한 서방교회에변 6주 동안 지컸는데， 

주일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역시 $일뿐이었다 예루쓸뱀에서만 4세기 초에 8주 동안 매주 5일씩 금식힘으 

뢰서， 실제로 40일 금식기간을 준수하였다. 초기의 수세기 동인은 금식의 준수가 매우 엄격하였다. 하루 내 

내 저녁이 되기 전에 먹는 한 끼의 식A멘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9세기 이후로 금식시간은 완화되어 오후 3 

사순절에관한논의 

시까지로 잎당겨 졌으며， 15세기어| 와서는 정오에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관습이 되었다 이러한 

시순절의 기간 동안 교회는 축제를 금하고 자선을 베풀며 평소보다도 더 많이 종교적 행사들에 짙뼈함으로 

「시순절JOI란 부활절 전에 금식하는 40일간을 밀면}는데 3세기까지는 부활절을 예비하는 이 금식 기ι떼 써 회개의 절기’로 지쳐오기도 했다 

^{!캉한 쩌'(tJη종 운l한 7çf{O f(!f) 

“신령과진정으로~'(요 4:24b) 

신령한 예배를 위한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 

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에 대 

해 이해하는것이다. 그리고 신령한예배를 위한두 번째 요건 

으로는 예배자의 문제로서， 예수그리스도께서 밀씀하신 진령 

과진정’ 이리는분명한의무이다. 

신령은인종이나장소의 탈피를의미 

우선 진령’ 이라는 말은 ‘인종 이나 지방잭 또는 장소의 

탈피’를의미핸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이것은우리가피부 

색이나지역 또는지연이나혈연들과는관계없으며， 모든족속 

과민족이한백성임을뭇핸. 핸드뿐은예배는 갱의를표 

호때 (빼 ræpæt)란돗에 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 

라는 밀에 대해 협당한 예배는 신체에 의한 의미로 제한 받아 

서는 안되며， 이 장소에서 기도하든 저 장소에서 기도히든상 

관없다고말했디{요 4:21). ‘난 너를도우려고 너의 가변을벗기 
고 너로 하여금 너의 인생에 직면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만일 네가그렇게 할준비가되어 있다면 너는장소의 문제 

를논할 필요가 없다 (캠벨 몰캔. 진령’ 이라는단어가 인종이 
나장소를탈피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사실에 대히여 박윤선 

박λ}는 진령’ 이란 요한복음 4장 21절에 밀한 아버지께 예배 

향 을 7}리키며， 하나님은 어떤 지방， 어떤 민족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신이 아니라고단언한다. 사실 이것은예배에 있어서 

매우중요한의미를부여하는데，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 

로거듭난자이면그를아버지로섬길수 있다는사실은기독교 

예배가우주적이고보편적이라는것을명확하게 n랩}준다. 

신령은형식이나의식중심의 탈피를의미 

두 번째로 ‘신령’ 이라는 용어는 ‘형식이나 의식의 탈피’를 

의미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참된 예배란형식과의식 이상의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돗챔. ‘신령’ 

이란 진정’ 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제시 

되어 왔지만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형식과수단과는 반대되는 

예배의 요소를의미하는돗이라는것이다. 영적인존재인 하나 

님은모든물질 세계를초월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교제하려 
는이들도의식이나물질적 제물보다미음에 있는 영으로예배 

를 드려야 한다{고전 2:11). 그러므로 진령’ 이란 말은 영혼과 
그중심을가리킨다. 그들은하나님을예배하되 진정한마음으 

로감사와기도로써 외부적인 허식과꾸빔이 없이 하나님께 영 

광 돌리려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란하나님께 마음을드리며 외부적인 형식에 의존책l 않 

는것을밀한다 한펀 예배에 있어서 기장기본이 되는것은하 

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의논과논쟁의 펼 

요성을제거하셨음을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히는 J.}:가신령과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이제는 어 

떤 형식이나 의식을 결정해야할 선택이 없어진 셈이다. 돈이 

나포부나， 권력이나 직위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우리가숭배 

할 것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 빡님이 헌신과 흠맙+ 

숭배의 대상인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우리가 선택할 수 

는 없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예배하는것은육신에 속하 

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과 반대되는 것이다. 빛으로 밝아진 정 
신과 애정을 가득 담아 마음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에 의한 방식으로 진리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것이다. 또 

한그것은그럴듯하게 꾸며서가아니라충심으로신실하게 예 

배드리는 것을의미한다. 하나님이 형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께서 받으시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들의 

의무이다. 신령과진정으로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 기독교를 단지 형식적인 예배로 만들어버리려는 것， 

또한 유대인 식의 그림자들과 의식들， 그리고 그들 방식으로 

예배를부흥시키거나그것들을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도입시키 

려 하는 것-이러한종교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든지 본 구절을 

감안해 볼때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비난받아미병송}다. 

신령은n댐의 중λ」을의미 

세 번째로 ‘신령’ 이라는용어는 'o}음중심을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자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의존 

하는것을돗헨f. 진정으로하나님께서는우리의 마음중심을 

보신다. 로마서 8:26이히어l 보면 성령이 우리 예배를도우심이 

시실이나， 여기에 나오는 신령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 

지는않다. 예수님의 의도는 ‘인간적인 신령 이다. 인간은예배 

할때 외적으로 정당한장소， 정당한자세를취할것은물론그 

의 마음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경외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신뢰와 희뺑l 
찬미음， 송싸님을사모하는 마음， 신실한마음과 기도로써 예 

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즉미음 

중심을드리는 예배란무엇인7}? 첫째로， 그것은불꽃이 원래 

유래된 하늘의 원천， 하나님께로돌.o}7}기 위히여 위로솟아오 

르는 재로운성품이 추구하는행동’ 이다. 즉예배는새로운성 

품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세 7찌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 

다. 둘째로， 예배는 ‘구속된 시람의 행위 이다. 셋째로， 예배는 

미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대마 15:8). 예배는 경배와 감사로 

표현되는하나님께 온전히 향히는구속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오늘날노래의 매력이 ‘설교를대체해 오고 있다 우 

리의 공중예배의 많은곳에서 보는눈을갖고 있는시람흙l게 

노래는 지대의 표적 이 된 셈이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단정하며， 조용하고， 경건하며， 예배자가 하나님 그분께 전념 

하는것이다. 

신령은성령의 챔툴업은n않을의ul 

네 번째로 진령’ 이라는용어는 ‘성령의 감화를 입은 영혼 

을 의미한다. 예배자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 

의 입재를통해서 감통되어지고 감화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예배자자신의 영’과그 영적 본성을중심 

으로 되어 있으며(롬 1:9), 히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영 
을 의미한대롬 8:14， 16， 2에. 누가복음 10:21'에서도 예수님이 

예배하시는 데 있어서 기쁨의 원천은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 

다 또한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들의 ‘영’ 속에는 

성령께서 거주히신다{롬 8:26).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것을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인간들 
과교제하신다 그랜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생명력， 

이성적인 영， 그리스도의 영적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영적 상태 곧성령으로느끼고생각하고의지 결단하는 영혼의 

상태인바성령의 감동으로예배뺨것이다. 

신령은효}나닝을만날수있는조건을의미 

다섯 번째로 ‘신령’ 이라는용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준’ 

을 의미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하나님께서 영 

(첼이시므로 예배자는 마땅히 영으로 6싸님과 교제할 수 있 

는 것이다. 다시 밀해서 이것은 영이신 해+님과 접촉할수 있 

는유일한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향하여 예배하는자 

는 신령으로 드리는자라야한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과 같은 

의미를가진다. 진실로하나님께서는 이와같은예배를받으신 

다는 뭇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진정한 예배자를 선별 
하신다는의미인것이다. 

인간의 예배는 그가섬기는 신에 따라 결정된다. 즉 최고의 

존재자에 대한 인간의 개녕은그존재자에 대한예배의 양식을 

결정해 준다. 하나님은 지성의 단순한 추상물도 아니며， 인간 

의 상상력이 빚어낸 단순한 형상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틀 

가까이에 계시며，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여 오셨다 

(요 14:에. 그러므로하나님의 자녀가된 시람들은 ‘한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거룩한경외심과감사함과사랑을가지고아버지 

께 내}7꺼l 된다. 그들의 미음은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그 영흔들은거룩한성령과λ}랑과우애 

를 기쁘게 나누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하나님을 영적으로， 신 

령과진정으로숭배하여야한다. 물질적인제사나제의적인 태 

도， 금욕주의적인속죄， 극밖의 어떤 단순한외적 또는물질적 
매체들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참된 예배는 기도와찬양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통해 우 

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때 이루어진다. 또한참된 예 

배지들은노여빠같이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에게 나가지 않으 

며， 인간의 눈에 아첨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않고， 그러한 아첨으로 인히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을무시 

하게 되는잘못도범하지 않는다. 



@ 2003년 3월 9일 주만흥현 

Sermon for next week 

HE 
8ELIEVED GOD 
(Romαns 4:13-1 끼 

IIFor the promise to Abraham or to his 

descendants that he would be heir of the 

world was not through the Law but 

through the ，’ψhteousness of 

faith. ... " 

Losf Smdoy, 빠irst week of Lent, I preac뼈 on the word 
of faith and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day, 

the second week of Lent , the focus is on Abraham’s faith. 
Abraham’s faith was apart from works , circumcision, and the 
law. He believed God, and God credited to him as r’ ighteousness 
(4:3). His righteousness came by faith alone. He is our proof 
that faith-righteousness not only existed before Christ’S 

coming, but before the law. His faith demonstrates how God's 
great plan of salvation always requires faith. Let’s look at what 
the Bible has to say about him, for it was written down for our 
sake. 

Under the curse of sin , humans return to the dust from 
which they came. It is 0 hopeless condition. When God called 
Abraham, and he believed, we see real hope. This hope was 
mentioned in theGarden of Eden (Gn. 3:15) , and given to 
Abraham in the form of 0 covenant(Gn. 15:18). After Abraham 
died, God's promise carried through to Isaac, then Jacob, 011 
the way to Moses.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during the 
hundreds of years from Abraham to Moses (the time before 
the law), God had justified humans only by faith. The Mosaic 
Law, given to Moses at Mount Sinai , did not set aside the 
promises made to Abraham (Gal. 3:17). God gave the law to 
them as 0 means to show them the need for faith. "For the 
promise to Abraham or to his descendants that he would be heir 
of the world was not thr’ough the Law , bu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faith"(v. 13). 

Abraham’s descendants (the Israelites) r’elied on the law for 
r’ighteousness, not faith. They wanted to believe that living 0 

good life was more important than God's promise. Hence, faith 
meant little to them. They didn’t believe that God's promise 
was going to be done by the gospel. They didn’t believe that 
only God’s promise of the gospel would lead to righteousness. 
Romans 4:14 clearly tells us, “For if those who are of the Law 
are heirs, faith is made void and the promise is nullif ied" (v. 14). 

Righteousness didn’t come from the law, nor was it justified by 
faith plus keeping the law. Righteousness came by faith alone. 

The law shows God's blessings and curses , “for the Law 
brings about wrath, but where there is no law, neither is there 
violation" (v. 15). In other words, if there wasn’t any law, there 
wouldn’t be any revealing of God's curses. The law shows us our 
sinfulness. It shows us that we cannot make it on our own; we 
cannot be righteous from it. Only the gospel brings 
righteousness. Only the gospel carries God's promise. Abraham 
believed in the gospel. He believed God. He did not practice 
law-righteousness. His righteousness was through faith. That's 
the basis of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His grace. 

Abraham was justified by faith , not by anything else. He 
believed God. He didn’t proclaim his righteousness. God 
declared it! God gave him cr’edit. Only God can proclaim 
someone to be righteous, not we. It wasn’t Abraham’s prayers, 
living style, or good deeds that made him righteous. God 
reckoned righteousness to him because ~e believed. That is so 
important to under’stand. Abraham believed God. He did not do 
anything to come to righteousness. He just believed. 

What was Abraham’s life like after he became righteous? 
The Bible doesn’t give us 0 detailed and clear picture concerning 
Abraham’s daily living practices. We know that sometimes he 
lied, like when he got scared and told 0 king that his wife was 
his sister. Surely, there were other instances of wrongdoing, 
but the point is that his right or wrong doings had nothing to do 
with his righteousness. Romans 4:5 says, “But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i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The important thing was 
that he believed God. He didn’t work towards righteousness. 
God gave it to him only because he believed. God justifies the 
ungodly. We can’t justify ourselves. AII we can do is to trust in 
God's promises. 

Abraham was the father of faith , not the father of the 
circumcised. His righteousness came by faith, even though he 
was sinful. That's why real faith is by God. God called Abraham 
(Gn. 12:1). He called his family from despair to hope, from 
oldness to newness, and from d.eath to life. Abraham heard 
God's call and immediately obeyed. He believed God, and the 
result was that he received righteousness and became the heir 
of the world. As such , whosoever believes in God are his 
descendants thr’ough God's promise. “For this reason i 



주만휴현 

다옴 주일 설교 

아므라함의 믿음 

시순절의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저는 ‘믿음의 말 과 의(劃를 위한 율법의 

마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 

음’ 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나 할례 

그리고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롬 4:3). 그의 의(훨는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해)에 뿐만이 아니라 율 

법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였다 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자입니다 그의 믿음의 이야 

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줍 

니다. 아브라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깨닫고 싶어 

히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율법보다 앞 선 믿음의 언약 
죄의 저주 0)래에서，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한 줌의 티끌로 되돌아갑니다. 이 

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절망적인상황입니다. 그러나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부르 

셨을 때， 그가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 

나님께서는 먼저 에멘의 동산에 이 소망을 주셨으며(창 3:15), 후에 아브라EL에게 

약속하셨습니다(창 15 :1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 

을 통하여 이어지다가 모세에게 전폭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율법이 존재하기 전의 세월) 수 백년이 흘렀다는 것을 이해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 

간을 의롭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힘배게 하셨던 언익뇨을 

헛되게 만들거나 파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갈 3:17). 오히 
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필요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 

던 것입니다 ‘짜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 .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13절).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義)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아닌 율법 

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선한 삶을 영위히는 것을 더 중요 

한 것으로 믿파 했습니다 퍼므로 믿음은 그들에게 보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으로 말미잎F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자신들을 의로웅 가운데로 이꿀어 간 

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14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 

하고 있습니다 ‘만일율법에 속한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헛것이 되고약속은폐 

하여졌느니라" 의(劃는 결코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믿음에 율법을 첨 

가함으로 정당화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義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기초 

율법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15절) 달리 말하자변， 만일 율법이 없다면， 하나 

님의 저주의 계시도 없을 것이라는 뭇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보 

여줍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 즉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의로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복음만이 의로움을 이꿀어옵니다. 오직 복음만 

이 하나님의 약콕을 이꿀어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하여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義와은혜의 기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 

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의롭 

게 되었다고선언하실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나삶의 양식 또는선한행위 

가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의로와질 수 있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단지 믿었을뿐입니다. 

그::7} 

$}4"님 믿으DJI 
《롬 4:13~17)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선 

언약온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와관계없는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 그의 삶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 

게 아브라함의 매일의 삶의 행동에 대한 자세하고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겁에 질려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실제 예가 있었 
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의 올바른 행동이나 그릇된 행동이 그의 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 :5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여기시나니’. 그러므로그의 의를논의하는데 있어서 진실로중요한것은그 
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꾀 믿었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 
다할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할수있는전부는하나님의 약속을신뢰히는것뿐 

입니다. 

믿음의초상 

아브라함은믿음의조상이며 할례의조상이아닙니다 그는죄인이었음에도불 

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의 

한 것이라고 밀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창 12:1).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그 

리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세 

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지들은 하 

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 

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 

심이라율법에 속한자에게 뿐아니라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자에게도니 아브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16절) 

영적인변화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록 

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17절). 그는 하 

나님의 구원과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 

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본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도록 부르십니다. 그분 

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우 

리는 연약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예수 그리 

스도를의지합시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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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까지 

외선부방글라데시 
성수동， 광주， 의정부 등을 다녀보지만 추운 요즈음은 방글라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오랫동안 1명 내지 2명의 출석을 기록했던 외선부 방글라데시팀은 지난 

주부터는 계속 출석률 0%를 기록하고 있다. 통역자는 아직 뱅갈어(방글라데시어)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설교를 번역해 오지만， 그 통역을 듣는 사람 

들은 방글라 친구들이 아닌 방글라데시팀 교사와 간사들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넘치는 은혜로 독립하는 다른 팀들을 바라보며 부럽기도 하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옴까지 따라주지 않는다. 자리에 누워 주님께 묻는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다시금 말씀을 붙들려 바둥거린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 

수안에서 너희 마음과생각을지키시리라" (빌 4:6-7). 

절망의 한 가운데 !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 

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방글라데시팀의 답답한 상황과 점점 지쳐가는 나의 건 

강 가운데에서 ， 죄인임을 알지만 그 죄에 대해 애통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 

지 못한나의 강팍함을깨달을수 있었다. 
나는 방글라데시팀의 간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간사한 간사이다. 지금 나에게 
는내 죄에 대해 애통하는마음과주님의 믿지 않는 영흔들을향한상한심령이 필요 

하다. 그렇지만 당분간 방글라 친구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 

할수밖에 없다. 일하시는분은주님이시고전할복음을주시는분도주님이시기 때 

문이다. 나는 그 분만을， 오직 당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 

령님 안에 잠기어 그분의 역사에 이끌리는 비전을 마음에 그려본다. 

98년부터 지난 2002년까지 방글라데시를 품고 기도하며 애통해 하던 수많은 충현 

의 성도들의 열정 이 , 사랑이 , 동역이 필요하다. 충현의 성도들이 그토록 만나려 하고 
애타게 찾던 방글라인들이 , 방글라데시가 아닌 이 땅에도 복음의 손길을 애타게 기 

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들을 품었던 우리들의 서원과 소망이 이곳 외선 

부에서도 이어지기를 소원한다. 
(이증원간새 

2003년 하냐님의 막대71 

단71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f!b 

올해부터 각교구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새홉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충현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각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그들이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X(억?/-으로서 가지고 계신 닫기 신교 계획에 대때 구저l적으로 을씀때주세요 

작년에 불가리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불가리아는 정교를 믿는 국가로서 예 
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 어떤 정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하 

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차 찾7]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로 다λ1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현재 9명 정도의 대원이 확정 된 상태입니다. 

2 지역장중쉰의 닫기 신교팀구상이올때 저음시도되는 것으로 윌피 gl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꿈이 g‘띨 것이라고 상각됩니다， 구제적으로 어떤 부담과 어려울이 g‘는지 말 

씀때주세잎.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팀장으로서 대원들을 이골고 가야 하며 나의 책임 하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생각하니 정말 부담감이 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 

고있습니다. 

3. 단기전교를워한기도제목을 적어주세요. 

우선 불가리아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고 
순종하길기도합니다. 

4.단기싣교를워애서주저l로 삼고 싶끔 상킹구칠파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히든지 너 

는 말할지니라!' (렘 1:7). 우리가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무 박광식 

것도 알지 못하나 주님이 통행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6교구 3지역장 
할수있다는것을믿습니다. 

(엄정성기;Cf) 

?.-t :.ζ ~- "V1.!; y.;;으 으l ι 1-"9- “ "7- -7 '2 ~， ~ v 

많은 젊은이들이 단1 ( 선교를 다녀와 추닝으l 역사하성과 복응으l 능력을 처l헝하고， 
성숙해진 요습으로 깐층과 깐요등을 풀어놓는타 

그등으t 깐증과 깐요등을 통해 복응으t 수영을 c.~시 동야보고 

올 한 fif{으l 단1 (선교흘 계획해 보자 

고교시절，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희미해 갈 무렵，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 

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롬 15:20) 라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 에서 단기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단기 선교 

에동참하게 되었다. 

10여명의 대원들의 성격이 다르고 또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힘든 면도 많이 있었 

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로써 갈둥을 해결하였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해 가며 

우리의 속 사람이 성숙할 수 있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몇몇의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강요하 

기도 했고，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만났던 대부분의 현지 인들 

은 우리 선교대원들을 잘 반겨주고，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흔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가 복음을 증거 할 때마다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였던 일들 

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귀한 일들 

을 이루어 가심에 ，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는것을 감사했고 가슴이 벅 

갔다. 바라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현지인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현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기도는 했었지만， 그저 막연하기만 했었다. 단기선교 

를다녀와서，선교에 대한나의 계획이 구 

체화되고， 복음중거에 대한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에 감사드린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지 

금도 준비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하 

고 싶다. 무엇보다도 나의 일상생활 가운 
데 ，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한다. 
(선언주기재 

조우현 (청년1부) 

선교위원회 단기선교부 실행위원 임명 및 퇴임 

분 과 면 임명 

진행분과 

진행분과장 김영수장로 이병학장로 

실행위원 정태동， 박종칠， 한용배 엄복섭， 동방용운， 임연수， 지영순， 석영식， 

이상해， 김정은， 0 1수재집)， 박성명， 김영화， 

정운환， 최종순， 김지은， 이승우 

지원분과 이복흐1. 김동우， 권오인 강만수l 정숙자， 곽현구， 이병흐1. 강선영， 

실행위원 박환흐1. 배지혜， 김승기， 정재모， 황윤성， 

김대현， 정애선， 이명희， 김연태， 정옥련， 

이유주， 최민석， 김대황， 김정희 

교육훈련분과 이인영， 이성섭， 현준봉， 이호일， 장길남， 백봉선， 노태경， 심화민， 

실행위원 이복흐1. 정원근， 강남석 정태동， 김지호， 박경진， 이부성， 채홍표， 

이기숙， 최세진， 문홍무， 김복수， 송영준， 

이경재， 최남하， 이세영， 이용헌， 한재순， 

이정훈， 한애현， 남용철， 태명자， 백증현， 

이승우， 이홍우， 박미순， 강종묵， 김현배， 

이강근，이승득 

기도회분과 강두형r조흥진， 이현숙， 정주익， 이셋별， 

실행위원 김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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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 때악부 

찬양을받으시긴öJl 
합당하산하냐님 

엄 현 민 (대학부교사)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왜 성도들은 예배 전마다，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부 

르고 또 왜 찬양대는 예배시작 몇 시간 전부터 , 혹은 예배 후 몇 시간 통안， 그리고 

주중에도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는 것일까? 말씀을 보는 중에 이 의문을 풀게 되었 
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 

여 찬양하며 모든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 

지어다. 하늘의 하늘도찬양하며 하늘위에 있는물들도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 

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 148:1-5).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동}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 

기 때문이다. 아주 당연하다. 허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이 창조하 
지 않으신 것이 있는가? 없다. 나도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양을 하지 않을 수 
가없는것이다. 

또다시 질문할 것이 생각이 났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하나님이 받으시는찬양을하고 있는가?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흠이 있고 

더러운 것을 받으시지 않는데 나는 얼마나 더럽고 흠이 많은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더군다나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 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매주 예배 에 들어 
오고찬양대에설 때자랑， 욕심이 없이 하나님만생각하고그분의 은혜만을소망해 

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내 목소리와 모습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 

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톰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 

서 물가지고날씻든지 불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밖다닦으사내 모든죄 멸하소 

서끼찬송가 332장) . 

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또한 이렇게 기쁘게 찬 
OJ: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도담대히행하기를기도한다. 

“우리 주 하나님 이 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 

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뭇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4:11). 

재가족국애서의석달 

김한바다 (대학부 팀장) 

대학부의 새가족국을 섬긴 지도 어느새 삼개월이 되었다 2년 전 남아공에서 돌 

아와 대학부에 몸담을 때만 해도 신입부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 럼 여겨졌다. 나 

와 관계없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새가족부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과 내 
가 경험했던 것과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많이달랐다.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사람을 마주하였다. 처음으로 맡은 

사람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을 하자， 나 역시 생전 처음 스스 

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고민하였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정말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 

었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그 근거는 성경에 있으며 나는 그 

것을 믿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대학부 사랑하심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또한 새가족부이다. 
매주 6-7명， 많을 때는 10여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온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자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가로막았던 군중들처럼. 그러나 나의 모습들 가운데 영 
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보았다. 

우리 새가족국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둥지가 되려고 노력하려 

한다. 세상의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 퉁지 된 우리 안에서 주 날개 밑의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는 은혜의 퉁지가 되기를 기도한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며 지붕까지 뚫고 

자했던 그들의 긴박한 심정으로. 

장학생얀터쁨@ 

]. 전국을’꾼이무엇이라고 상킥@는가? 
천국일문이란 주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리 
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 

해서는 자기가 δF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 그리스도와어떤관계를갖고았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뺀 없었 
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구 

세주가 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 
속하시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 국 용 (대학부) 

3 그리스도의지l자로서 어떤 삶을 쉴고 gl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바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는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 

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진실되게 다가가려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달 
란트를 잘 개발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네가어디았느냐? 
이 태 윤 (대학부) 

대학교에서 O.T를 다녀왔습니다. 놀기도 잘 놀았 

지만 신앙적으로 잊을 수 없는 2박3일이었지요. 솔직 

히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첫째날 오전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오늘밤 먹고죽 

자’ 고 외치는 선배들이 창고로 수백 박스의 소주와 맥 
주를 나르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워 프로그램 내내 즐거울 수 없었죠. 속으로 기도도 
해봤지만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때 창세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어 디 있느냐" (창 3:6). 
머리 속에 이 말씀이 스쳐지나갔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대답한다변하나님은결코나를내버려 두지 않으실거란확신이 들 

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더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연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을 위해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 받기만 원하던 어리석은 신 

앙을 갖고 있던 제게 ，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 친구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해도 하 
나님의 자녀로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셨지요. 

그리고하나님의 도우심은그날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프로그램이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소주1박스， 맥주1박스가 왔고， 선배가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 때 용기를 내서 “선배님 죄송하지만 크리스천이라서 술은 마시 

지 않습니다라고말했습니다. 이 말을하고나서 나는 “야!나도교회다니거든?그 
냥마셔!”， “자자， 그러지말고딱한잔만!”， “아~손이 민망하네. 선배가따르는데 안 
받나7’ 이런 말이 나올줄 알았는데， 의외의 말이 나오더군요. 멋있다고요. 너 참 대 

단하다고. 남들 다 마시는데 소신 있게 안 마신다고 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라고. 남 
자라면 그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나는주님이 나와함께 하신다는걸느꼈죠. 저는소외되지도않고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많은 사회대 03통기들에게 ‘술 안 먹는 사람’ 으로 소문이 

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아， 그 술도 안 드신다는 분이시죠?’ , “아， 그 주류를 
일체 취급 안 하신다는 분?’하고 인사를 건냈다. 나중에는 제가 한번 No!함으로써 
누가술을권하면다른사람이 먼저 “이 친구는크리스천이라서 술안마신데요라 

고 하며 막아주었습니다. 

저는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라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 

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정말 주님께 내 인 

생을 맡져드려야 하는구나. ’ 생각했습니다. 이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 
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함께 하시변할수 있다는확신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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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만한(고전 ":23• 26) 
3교구 대치 1，2구역 /구역장 박희수 잡사 

지금까지 많은성찬에참 

여했지만， 오늘의 본문 말 

씀을 공부하면서 ‘주의 만 

찬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긴 

밀한 관계를 만들어준다’ 

는 확신을 얻어 ， 이번 성찬 

이 특별히 기대된다는구역 

장의 고백으로 말씀의 교제 

를시작하였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피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하 

며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죄책감을 통해 숙연한 마음을 갖고 회 

개한다. 매 성찬마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만 

들지 못하고， 성찬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잊어버 렸다. 성찬의 기쁨은 구원의 기 

쁨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의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바로 언약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약이란 죄의 사함， 즉 구원의 언 
약인 것이다. 때문에 성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과 통 

시에 기쁨과 환회의 축제인 것이다. 즉， 성찬은 어떤 의식이라기 보다 밀접한 만남 

이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이다. 구역원들은 성찬 때마다 이러한 관 

계，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성찬， 이 밀접한 관계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떠 
올리자고 서로 권유했다. 여기에 구역장은 ‘그렇다고 성찬 자체가 우리를 위해 있 

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을 주셨다는 의미로서 예수님 이 주인 

공이며 예수님이 기념되어야하는 것’ 이라고강조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 신앙고백을 나눴다. ‘성찬식을 통해 전도할 때 무 

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었고， ‘영화 벤허에서 예수님 

이 죽으실 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는 장면이 꼭 오늘 본문에서 나눴듯이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개개인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하다’ 고 고백하 

는성도도있었다. 

처음 ‘주의 만찬’ 의 제목을 갖고교제할 때만해도 성찬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인 

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가 성찬이 개개인들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로서 삶 속의 큰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음 ‘주의 만찬’ 의 주 

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권요셉기자) 

j켠다곰주일잔송 … ... 

l372} “플랍다주는I으l 큰 은삐” 

이 찬송가는 평생 주일학교 일에만 헌신하면서 약 500편의 찬송시를 쓴 줄리아 H. 
폰스톤(Julia H. ]ohnston ，1848-1919)에 의하여 작시되었으며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 

선생이었던 다니엘 B. 타우너(Daniel B. Towner, 1850-1919)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이 찬송가는 이 세상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보다 더 크 

시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 롬 5:20 하반절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말씀을상기시켜 준다. 

1절 플랍다 주님의 큰 은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뮤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2절 죄익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엉흔을 위험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3질 · 죄악에 물든 영흔들을 주꺼/서 E념 섯l으λ/네 지금도 흐르는 그 1I/에 눈보다 더 희게 셋어라 

4절 ‘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X뻐/꺼/ 거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말고 곧 받아라 

후럼 ’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섯l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샀l었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에 기쁨과 감사가 자연 

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3박자 곡의 각 프레이즈(모두 4마디씩으로 구성)를 율동하듯 

리듬에 맞추어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듯이 부르면 된다. (찬앙위원회) 

새 가 족 을 환 영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자 

209 인한주 1 장년2부 217 김순화 13 장년1부 강진택(13) 225 김종욱 19 청년1부 김지향(19) 

210 박겸신 2 장년3부 이효순(4) 218 최우식 15 장년1부 엄복섭 (2) 226 조혜영 19 청년1부 

211 이인심 2 장년1부 최근준(2) 219 최영태 16 장년1부 227 김지융 19 청년1부 

212 유원자 7 소망부 김순옥(7) 220 오진흥 19 챙년2부 228 손지회 19 대학부 김정신(1) 

213 윤인채 8 소망부 강고춘(8) 221 정하규 19 청년2부 이인원(8) 229 장은미 19 대학부 
214 최상덕 8 장년1부 박영록(9) 222 류지영 19 청년1부 김혜정(2) 230 이정화 19 대학부 신가혜(19) 
215 신용욱 12 장년1부 이두회(2) 223 조혜정 19 청년1부 정혜원(4) 231 김수연 19 대학부 천한나(9) 

216 김주회 12 청년1부 윤정회(12) 224 권혜선 19 청년1부 최지은(3) 

영k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랍니다 

+cy.효을 ,. 

8교구 박종연 권샤(여 76세) 지난 달 25일 심장 판막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장 투석을 했습 

니다. 현재 다른 장기들의 기능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대화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정유립 정도(남 64.세)간경화로 입원 중인데， 몸이 부어 올라 6일에 복부 

에서 물을 빼 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삼선희정도(여 68새)집에서 넘어졌는데 척추부위를다쳤습니다. 건강이 빨리 ­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ιl펀웅깐 
132편-운종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왜 대한소 

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7}? 시편 132편은 이러한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러줍니 

다 

시편 132펀 전반부는 언약궤에 얽힌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감독 송에 만들어진(출 

25:10-22) 언약궤는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하나님의 임재의 상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상 

정일 뿐 실재， 즉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선한 길로도， 악한 길로도 옮겨졌습니 

다 겁에 질리고 미신에 사로잡혀 블레셋을 대적할 비밀 병기로 언약궤를옮기던 때가 있었고 그 결과 

는재엠었습니다. 반면， 다윗은성전을 건축하끄} 핸소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하나님의 임재 

의 상정인 언약궤를 찾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을 이스라옐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영원히 하나님을사 

령하며 예배하려는신%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들었더니 나무밭 

에서 찾았도다우리가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엠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주의 

권능의 궤와함께 명안한곳으로 들어7)석”씨 132:6-8), 이와같은 언약궤의 역λ}는 하나님을 이용 

하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의 위험성과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중요성을시사합니다. 하나님은시람들 

이 환변l 처해 있을때 도움을청하고환난<>1 써지면 잊혀지는대샘 o}닙니다 

이 시편의 후반부는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다루면서 신앙의 결쾌l 이루어질 약속을노래 

합니다. ‘이는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내가여기 거할것은 이를원하였음이로다 …내가그제샘탬 

게구원으로 입히리니 그성도들은즐거웅으로외치리로다내가거기서 다윗에게뿔이 나게할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은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연류 

관이 빛나게 하리라하셨도다’씨 132:14-1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은하나님의 적들에게는수치개 

하나님을참주인으로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길을간자탬게는완전한승리가 임핸것입니다. 

이 9탁에 대한 신앙으로하나님이 우리에게 빡고 명하신 것을 행핸 것이 곧순종입니다 이 순종 

은하나님이 명하시는바가무엇이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여야할지를판단할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이팝니다. 만약 우리가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외면한 채 

일명생 몸을써면서 그럴듯한외양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하나님의 약속을믿지 못핸불신앙 

에서 비롯된불순종일 뿐입니다. 
시면 132편은우리가스스로 정한삶의 기준에 타당하고 마음에 맞는 명령만을준행하는 낮은수준 

의 신%써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7}는 순종의 길을 제시합니다. 신자들은 예수께서 걸어 

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7싸 할 미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많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구원의 근원이 되 

시고:'(히 5:8-에. 
(엄혜원기자) 

앓: 새가족을소개압니다 ‘ 

‘조명죠l’징도를 소개합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했고， 유교와 불교 사상에 젖 

어 살았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생각과 생활의 방식 

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여전히 방황하 

다가 침술을 이용하여 봉사 활통을 하면서 집사님들 

과장로님들을만났고그분들을통해서 예수님에 대 

해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은 시작단계이지만 

침술을 통해 선교를 하고， 침술로 봉사하려는 분들에게 침 

술을 가르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임을 확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불선 사상에 젖어 가장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모두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조카가 기독교인과 결흔하려 했을 때 

반대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침술 봉사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생각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나 자신에 대 

한 간구에 급급하지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70세가 넘 

어서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효택정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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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짜 내것은 주의 법도를 져3)는것 

임 현 덕 (목사， 초퉁부 지도) 
、

마태복음 20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쓰는 한 주인 

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하루종일 일을한 일꾼과잠시 일을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 

은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나 조금 일을 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돈을 주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입니 

다. 많이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 릴 때부터 착하다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보 

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뭇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간혹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방을 바꾸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꽤 괜찮은 사람었는데 저기 저 더 럽고 추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우리 

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 에 나오는 입다는 싸웅꾼이 며 깡패 였 

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그를통하여 나라를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형들의 미웅으로애 

굽이란 나라에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자신 

들을 판 형들에게 은혜를 베풍니다. 에스더는 고아 소녀입니다. 그녀는 삼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사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 

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교회의 사도7}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은혜의 절정은십자가입니다. 그분은자격 없는우리들을구원하시고아들의 신 

분을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자격 없는자에게 거저 주시는축복입니다. 

최 은 빈 (소년부 사랑l과)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첫 째날 솔직히 아침엔 귀 

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1년에 두번하는 것 

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집을 

나섰다. 친구들은 별로 오지 않았지만， 오길 잘했 

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혜스러웠기 때문이다. 

설교 중에 ‘진짜 내것’ 이라는 설교가 가장 은혜 

스러웠던 것 같다. 그 설교 중에 자고새 이야기가 나온다.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자기 새끼처 럼 키운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 

되서 점점 크면자기 어미가아니란걸 알고자고새를떠나버린다.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내것은 주의 법도를 지 

키는 것(시 1 19:56)인데 ，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또， 

요즈음은 사람들이 약해져서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 

다. 나도그런 면이 좀 있는데，그설교를듣고나의 그런 면을고치 

기로했다 

첫 째날 도중에는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었는데 ， 그럼에도 그 일 

을 성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 

지라고 부르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에게 항상 많은것을 주시기 때 

문일것이다. 

이글을 쓰면서 ，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섬겨야 

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이번 성경학교를 계기로 하나님이 보 

시기에 더욱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윗의회개 
믿음의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웹 3:18- 19) 

(권향임기재 

다윗이 죄를 범하고(삼하 11:4-5) 1년 정도 지난 후에 ，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 

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다(삼하 12:1a).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즉시 

책망하지 않으시고) 1년 정도 지난 후에야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기간 동 

안 다윗이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토 

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 

를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 32:3-
4). 또 사악해진 다윗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 입니다. “내가 이르기 

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 

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 32:5).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 

을 누릴 수가 없지요. 또， 죄는 우리 삶을 무기 력하게 만둡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을 때 ，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나단을통해서 말입니다. 큰은혜이지요. 마찬가지로하나님께 

서 죄를 범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절망의 자리 

에서 헤어나지 못하고버려진상태에 있을수밖에 없었을것입니다. 

이제 나단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소 

유인 암양새끼를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애지중지하는 암양 새끼를 빼앗 

았습니다(삼하 12:1b-4).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단의 비유가 남의 일로 알고 정죄 하던 다 
윗에게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12:7a). 다윗의 무덤덤한 양심 

을흔들어 깨워주는나단의 신적 선포입니다. 나단은하나님의 권위로써 범죄 
한 다윗을 정죄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책망하는 말에 모든 죄를 고백합 

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삼하 12:13).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 
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임을 겸 

손하게 회개했고，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디까지 싸우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 

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 12:4) . 내가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 

는지 생각하고， 그렇지 못함을 깊이 반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마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로 인해 

양심의 고통이 심하나， 내겐 소망이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 

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생겁니다. 

나는 그분처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꿀어안을 수 있는 ‘무핸無뼈사랑’ 의 

팔을 가지고 있는 이를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분처럼 조금도 변함없으며 한번도 멈추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인내하시는 ‘무궁(無關)사량 을 소유한 이를 본적이 없다. 그의 사랑 안에는 우리로 하 

여금 믿음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의 보좌 앞에 오르게 하는 신적神的)인 능력과 음부의 불구덩 

이로 떨어지는우리를붙잡아올릴 수 있는 철저한 비해뿜下)의 겸손이 담겨있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 경험하게 되는 그의 사랑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한 모금 마신 것 

뿐이요， 우주 공간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것은 두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오직 그 사량을 믿음과 감사 

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을 우리의 조그만 기슴에 담을 수 있는 유 

일한길이다. 땐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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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앓는 음악도이다. 지금 팔목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학업을 잠 
시 멈추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일 

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 ， 지금의 어려움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내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고， 현 

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 

지 못해서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기울이시고 용답하시는 주님의 약속 

의 말씀을 확신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될 소망을 가져 본다. 

언젠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앓이로다" (롬 5 :3~4)라는 말씀을 가슴에 와닿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 지금 이 말씀을붙들고내 앞에 놓여있는어려움들을극복해 가야할 것같 
다.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그 분의 사랑이 나 

를 감싸기에 ，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꿋꿋이 일어서서 걸어 

가야 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된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 

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 

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붙드시리이다" (시 139:6~ 1O). 지금당장에는하나님의 돗을모 

두 헤아리기 어 렵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시편의 말씀처 럼 지금 이 순간에 걸었던 믿음의 

삶이 나의 간중이 되어， 어려움에 놓인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힘 입으 

라고격려하게 되리라! 선연주(뱅일찬앙대 



저1 723호 

모임 

임시당회 

일시 : 12일(수) 수요2부 예배후 

장소 ’ 당회실 

2 권사 2지회월례회 

일시 12일(수) 수요1부 예배후 

장소·영아부실 

3 남 · 녀전도회 임역원 영성훈련 
일시 :11일(화) 19:00 

장소 ·갈릴리홀 

대상 :각교구남 녀전도회 

전 임역원(부/차장포함) 

4. 경잘 전도호1 3월 월례회 

일시 :오늘 15 :30 

장소 : 베다니훌 

호
 」

결
 

1 이승용 군 (이 영근 성도， 장연자 

성도의 아들， 광성교회)과 유수영 

많유종석 집사， 김병선 집사의 딸， 

4교구)/3월 14일(금) 12:30, 갈릴 
리홀 

2 오규택 군 (오영희 집사， 최경순 

권사의 아들， 8교구)과 최지영 앙 

(최종국 안수집사， 김선이 집사의 

딸， 원일교회) 1 3월 1 4일(금) 

15:00，갈릴리훌 

3 오승준 군 (오무일 집사， 윤정회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김주희 양 

(김학년 씨， 신순호 씨의 딸)/3월 

15일(토) 14:00 , 청담웨딩프라자 
(5 1용8001) 

열세 

이인하씨 

이영일 성도의 장인 ， 이정자 집사 

의 부친 ， 7교구 암사3구역/ 2월 23 

일 별세 ， 2월 25일 장례 

2 장세환씨 
이순점 권사의 모친， 12교구 /2월 

27일 별세， 3월 1일 장례 

3 김광찬 타교원로 장로 
노영철 집사의 장인， 김효정 집사 

의 부친， 3교구 쌍용우성구역13월 

3일 별세， 3월 5일 장례 

4 김봄선타교집사 

강천석 집사의 모친， 김경숙 집사 

의 시모， 7교구 장미2구역/3월 4일 

별세， 3월 6일장례 

사순절 • 고난주간새벽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31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4월 13일부터 4월 18까지 5일간 고 

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충현의 성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자연스럽게 연결， 그리 

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기 바란다 

·공톨의회 

1 일 시 2003년 3월 9일(오늘)4부 예배 후 

2. 장 λ 보다 
~ . '-。

3 안 건 ‘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선출의 건 

•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샤실시 

1. 기 간 2003년 3월 "'4월 

2 대 싱 , 각 부서 회계(전도회 제외) 

3. 장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 시신묘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진출납부 짧 영수증철， 통장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 O(월) I 11 (화) I 1 2(수) I 13(목) I 14(금) I 1 5(토) I 16(주일) 
설교자/기도자 |정현민/이계인 | 정현민/김태식 | 정현민/정영덕 | 정현민/박종율 | 정현민/엄연수 | 이종철/이수경 | 안창덕/정연희 

예배 담당안내 (3/10- 3/16) 

날짜 여|배 예배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3/12 수요 I 이종대 전방자 고난중에서(시 277-14) 김성관목사 

3/12 수요II 이희식 정인숙 주님의 은혜(롬 5:1-4) 김익환목사 

3/14 금요집회 특별찬양(소프라노구X낸/임o}누엘 여성중창단/할렐루야찬양대) 이성욱 김성관목사 

3/16 위건량 이종석 그가하나님을 믿으매(롬 4:13-17) 김성관목사 

3/16 II 환란과핍박중에도외/바라톤강임구(할렐루야찬양대 지휘) 이수근 김영길 구원에 이르는 믿음(롬 4:13-24) 방준영 목사 

3/16 m 갈보리 산위에 외/쇼:프라노 정정희(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여성기 최무길 그가하나님을 믿으매(롬 4: 13-17) 김성관목사 

3/16 W 생자의 귀한몽 외/류숭연(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김교성 노영한 아브라함의 믿음(롬 4:13-25) 이종철 목사 

3/16 V 예수나를 위하여 메벤엘오케스트라(지도:장연희) ‘ 김동하 한송규 그가하나님을 믿으매(롬 4:13-17) 김성관목사 

3/16 찬양 김용덕 홍성욱 복을 위해 씨름할 때(창 32:24-32) 서광진 목사 

예배및집회얀배 기도원안내 

구분 시간 장소 

오전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 예배 
m 오전 ll:oo 본당 

(수화1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oo(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 C리는예배) 

찬"'br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τm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차량운행 
월，옥오전 10:001월， 화， 옥， 오후7:00 

(동문정~I실앙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끼L‘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501호 

영아부 11 오전10:50 
장년 1 부 오후12:30 교육관507호 

유아부 
l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407호 11 오전10:50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307호 l 오전 9:00 
유치부 11 오전10:50 제2교육관 1충 

소망부 -오후12:15 갈렬려훌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204 ， 205호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관지하1층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전~OO(학생V오후 j:OO(성인) 교육관207호 

중동 1 부 오전，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훌， 베다니흘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고 퉁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부 토，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9:30 아 벤 훌 

청년 1 부 오전11:00 제2교육관 4충 충현선교훈련 오후 6: 1 0 갈렬리훌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국어， 일본어 및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1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니다 
Simu~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뻐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jla때eat 뼈 티evenO’ 이떠~ WOrship ser끼ce， 

andSri 닝nkan， Chin않e， Mongo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re 허soa뻐녕ble at the One 0’ cαkWαship set떼ce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a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õ}는 정결한 통로로 λ}용하여 주 

소서 

a모든교역자가복음위에굳게서서 영 

흔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 

리기를힘쓰게하소서. 

댁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쏠11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 

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무로써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교구별 태신자 전도와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히는구원의 등대가 되 

게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aL을 흔F하여 구원 

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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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l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똥하 서광진 박인기 

선교위원징 7교구징 딩호1 서 "1 때tii퀴원 교구위원징 
-λL마。-닝「 교구위원회 기획위원회 5교구 때바다부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예배위원징 제3교육위원장 쩌부집 잔앙위원장 법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11교구 4교구 14교구 16.교구 8교구 

8교구장 몽A예원장 봉A써원 중헌기도원깅 건축위원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6교구 7교구 15교구 10교구 1교구 

1교구g A방부징 법인운영위원 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외신부 12교구 ’3교구 고등부 소년부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감사위원징 탱}부징 건축위원장 에배부징 1교구징 
17교구 5 XEC끼t쿠님 E X등51 !f님 17교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 전도목사 이정철 
행정위원장 직능진도부장 건축위원 14교구짐 건축위원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 여전도사 

신흔?엠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찌1교얽|원장 딩회부서기 정연희 신통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안통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Xr랑요때부징 소밍부징 제2교육위원징입O듀일친엠징 O뺀진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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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임독창자 김소연 
강철형 고제숭 김영은 

• 단기선교사 강기 엽 (스리 링키) 뼈떼위원 정년1부징 행징위원 

l 협력선교사허요셉에집퇴 


